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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드릴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월 한 달은 특이한 한 달이었습니다 거. 6 .
의 신비스럽기마저 한 기간이었습니다.

저는 다행스럽게도 그 기간 동안 한국에 머물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배우게
되었습니다 붉은 악마 들과 함께 시청 앞에서 비를 줄줄 맞으면서 한국팀을 응. " "
원하기도 했고 밤늦도록 그들 틈에 끼어 대학로를 행진하기도 했습니다 어렵게, .
표를 구해 축구장에서 대 한민국 을 맘껏 외쳐보기도 했습니다 지난 년 동안" ~ " . 35
제 가슴을 메웠던 해외 이방인의 설음이 그 자리에서 녹아내려 버리는 듯 하였습
니다 환상적인 경험이었습니다. .

그러나 저에게는 무척 혼란스러웠던 한 달이기도 했습니다 붉은 악마 현상을. " "
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학생들이 보여준 펄펄.
끓는 에너지와 열정이 여태껏 어디에 숨어 있었는지 의아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.
리고 앞으로 이 열정과 창의력이 어디에서 또 다시 분출될지 매우 궁금합니다.

이런 저런 생각을 하다가 한국의 학생들이 보여준 자발적 에너지와 열정의 분' 10
의 이라도 진실한 학습으로 옮겨가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1 '
니다 그러자 갑자기 새시대 교수법 을 쓴다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. " " .
새시대 교수법 이 여기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" "
니다.

무의미 는 무기력을 가져다주는 모양입니다 새시대 교수법 이 무의미하다고 생" " . " "
각되는 순간 글이 한 줄도 써지지 않더군요 글을 쓰고 지우고 또 쓰고 지우기를. ,
여러 차례 되풀이 하면서 그만 석 달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말았습니다 왜 그런.
지 새시대 교수법 이 오지 않는다는 구독자의 문의를 많이 받았지만 답장을 드" "
리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하였습니다 너그러이 이해해 주. . .
시기 바랍니다.

그러나 이제 의미를 되찾았습니다 제가 한동안 새시대 교수법 의 가장 중요한. " "
원칙을 깜빡 잊었던 것입니다 각자 할 수 있는 것을 한다-- " ."

그렇습니다 새시대 교수법 은 한국 학생들의 에너지와 열정을 학습으로 이동하. " "
게 할 수 없습니다 이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. .
은 새 시대에 적합한 교수법을 여러분께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사실을. (
깨닫게 해 주신 고마우신 분이 계십니다 서울대 전기공학부의 박영준 교수입니다.
박 교수님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새 학기부터 새시대 교수법 을 매. .) " "
주 정기적으로 보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.

희망을 선택하는 새 학기가 되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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